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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서론

국어 과목은 크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언어, 문학의 6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법은 이중 언어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종전의

문법은 이 언어 영역을 보다 심화 확충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제6차 교

육과정(1992:63)에서는 문법과목의 목표를 국어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

으로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고, 국

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



국어교육학연구 7 (1997)

는 능력과 함께,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과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

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문

법과목을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이해, 그리고 국어사용의

실제 등의 구성체제로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의 기저를 이루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이러한 문법과목의 내용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내용 체계 >

영 역 내 용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가) 언어의 본질

나) 언어와 인간

다) 국어의 특질과 변천

2) 국어의 이해

가) 음운의 체계와 변동

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

다) 문장의 구성요소와 짜임새

라) 단어의 의미

마) 문장과 이야기

3) 국어 사용의 실제

가) 단어와 문장의 올바른 구사

나) 표준어와 맞춤법

다)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 태도 및 습관

이에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법은 1984년 통일된 문법체계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시키거나 그 내용을 간략히 압축하였다. 종전의 문

법과 차이가 있다면, 국어사용의 실제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 바른 언

어 생활 , 표준어와 맞춤법을 독립 단원으로 새로 반영시킨 점이다. 이

는 종전의 문법 교과서의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체제로 구성되어 보

다 신선한 느낌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제면에서나 내

용상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誤字도 꽤 많은 곳에서

나타나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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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과서 체제면의 문제점

우선 체제면에서 종전의 문법과 큰 차이점은 이야기 , 바른 언어생

활 , 표준어와 맞춤법이 독립단원으로 새로 첨부되면서 5단원이었던 것

이 8단원으로 늘어난 점이며, 종전에 단어 , 문장 , 말소리 순서로 된

것을 말소리 단원이 단어 단원 앞으로 와 말소리 , 단어 , 문장 , 순으

로 바뀐 점이다. 이 외에도 각 단원의 내용이 종전의 내용보다 많이 축

소되어 간략하게 언급된 점, 부족한 내용을 학습활동 , 단원의 마무리 ,

심화학습에서 다룬 점, 그리고 부록으로 옛말의 문법만을 다루던 것에

우리말의 변천이 독립단원으로 더 보충된 점 등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더러 빠지기도 하고 산만한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제1단원 언어와 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될 언어의 본질

이 제외되었다. Edgar Sturtevant (1947:5)은 언어를 사회집단의 구성원

들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다. 라고

했듯이, 언어의 외적인 기능과 내적인 기능의 주요 특성인 언어의 본질

적인 특성1)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별어로서 국어의 특질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국어의 특질과 부록의 우리말의 변천을 결합하는 것이 좋

다. 즉 국어의 특질을 음운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문법상의 특질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따라서 제1단원과 부록으로 분산해서 수록하는 것보다는 제1단원

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제1단원은 다음과 같이 체제를 구

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1995:280- 282)에서는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언어의 기호
성, 언어의 자의성 , 그리고 언어의 규칙성과 체계성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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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법 > < 개정 문법 >

Ⅰ. 언어와 국어 Ⅰ. 언어와 국어

1. 언어와 인간 1.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사회 2. 언어와 인간

(2) 언어와 문화 (1) 언어와 사회

(3) 언어와 사고 (2) 언어와 문화

2. 국어의 특질 (3) 언어와 사고

(1) 음운 특질 3. 국어의 변천과 특질

(2) 어휘 특질 (1) 음운상의 변천과 특질

(3) 문법 특질 (2) 어휘상의 변천과 특질

(3) 문법상의 변천과 특질

다음으로 제6장 이야기 단원도 문제가 있다. 본 단원의 하위항목으

로 이야기의 구조 2)는 단락의 원리만을 국한시켜 설명함으로써 마치

이야기가 단락처럼 되었다. 그리고 발화의 기능은 문장의 기능 정도

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야기는 단순히 문장의 기능이나 단락의 원리

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야기는 결속의 구조 외에도 경험,

배경, 의도성, 상호작용, 정보성, 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Morgan & Sellner (1980)는 이야기의 속성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

하는 방식을 가져야 하며, 언어적 형식으로 이야기의 통사적 구조를 이

루는 언어적 요소와 그들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그러므

로 이야기 단원의 하위항목인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화의 기능은 이야기의 기능으로 바꾸어 설

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제7장 바른 언어생활의 하위항목인 발음은 제8장 표준어와

2) 朴德裕 (1995:280)는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 청자와 화자 간의 주고 받는 상호 의
사소통 체계인 음성언어(spoken language)를 談話(discourse)라 하고, 이 담화의
구조를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이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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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의 하위항목으로 가는 것이 좋다.3) 또한 맞춤법 항목은 지나치

게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 본문의 문제점

3 .1 . 제1장의 문제점

* < p. 7 :4 >

(3) 언어와 사고에서 인간의 사고력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사고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머

릿속에는 어떤 생각, 즉 청각영상이 있는데 이를 표현할 적당한 언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어에는 색채어가 발달하여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비해 색채 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남녀 성에 관한 문법 표현이 없는데도 한국인이 성의 구별에 대

해 둔감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4)

* < p. 12:6- 9 >

고유어는 감각어와 상징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국어에서는 미세한 감

각의 차이에 따라 어휘를 분화시켜 다양하게 표현한다 . 붉은색만 하더라도

발갛다, 벌겋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 시뻘겋다, 붉다 , 불긋불긋하

다,...... 등으로 분화되어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위의 설명은 감각어에 대한 설명일 뿐 상징어에 대한 언급은 없다. 象

3) 국어 어문 규정 (1988)에서 <표준어 규정>은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2부 표
준발음법으로 규정하였다 . 따라서 발음법을 표준어의 하위항목으로 두어 설명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4) 문법 교과서(1996:18)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언어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우
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해석되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이 있다. 라고 언급하여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절대
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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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語는 동물이나 자연,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상징하여 나타

내는 것으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따라서 졸졸, 줄줄, 철철, 촬촬, 뻐

꾸기, 개구리, 살살이, 삐죽이 등 상징어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3 .2 . 제2장의 문제점

* < p. 30:2- 3 >

㉢ , 은 불규칙적이다.

읽-고 - > [일꼬] 읽-지 - > [익찌]

넓-다 - > [널따] 밟-다 - > [밥따]

위에서 밟-다의 발음은 [밥따]가 아니라 [밥:따]로 되어야 한다.5)

* < p. 30:4- 10 >

(마) 끝에 자음을 가진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면, 그 끝자음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뒤에 오는 형태소

가 실질형태소이면 위의 규칙을 따른다.

옷-이 - > [오시], 옷-을 - > [오슬], 옷 안 - > [옫안] - > [오단]

옷 아래 - > [옫아래] - > [오다래], 값-이 - > [갑시]

값-을 - > [갑슬], 값 없다 - > [갑업다] - > [가법따]

그러나 실질 형태소 모두가 이 규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음

, , , , 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

, , , , 와의 결합에서는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꽃잎[꼰닙] ([꼬딥]이 아니다), 한여름 [한녀름] ([하녀름]이 아니다).6)

5) 표준발음법 제7항 (1)에서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붙으
면 길게 발음한다. 고 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처럼 길게 발음된다 .
감다[감 :따], 신다[신 :따], 신고 [신 :꼬], 밟다 [밥:따], 밟소 [밥: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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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의 규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규칙

을 대표음 , 혹은 일곱 자음( , , , , , , )으로 제시해야 한

다.

* < p. 31:2- 3 >

(라) 이 앞에 오거나 뒤에 오면 이 로 변한다.

신라 - > [실라], 난로 - > [날로], 칼날 - > [칼랄]

그러나 오히려 이 으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비판력 [비판녁 ], 전라 (全裸 ) [전나 ], 판단력 [판단녁], 신문로 [신문노]

문루 (門樓 ) [문누 ], 산로 (山路 ) [산노 ]7)

* < p . 33 :6- 8 >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

입 + 고 - > [입꼬] 앞 + 길 - > [압낄 ] - > [압낄 ]

젖 + 소 - > [젖소] - > [젇쏘] 책 + 도 - > [책또 ]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 울림소리 받침 뒤에 오는 첫소리 , ,

도 된소리가 된다.

6) 그리고 맛있다, 멋있다는 표준발음법 제15항 <다만> 에서 제시한 것처럼 두 가
지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 맛있다 [마딛따], [마싣따] 멋있다[머딛따], [머싣따]

7) 이에 대한 언급은 표준발음법 제20항 <다만> 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
의견란 [의견난], 공권력 [공꿘녁], 임진란[임진난], 상견례 [상견녜]
결단력 [결딴녁], 생산량 [생산냥], 횡단로[횡단노]
따라서 다음의 단어도 표준발음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선릉(宣陵)[설릉] - > [선능], 산릉 (山陵)[살릉] - > [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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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갈뜽], 일시 [일씨], 갈증[갈쯩], 몰상식 [몰쌍식]

또한 관형사형 어미 - (으) 뒤에 , , , , 이 된소리로 되

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8)

* < p. 33:9- 12 >

끝소리가 , 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어미가 이어

지면 그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넘 + 고 - > [넘꼬] 넘 + 더라 - > [넘떠라]

신 + 고 - > [신꼬] 신 + 지 - > [신찌]

그러나 , 의 받침을 가진 용언 어간의 피동, 사동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발음법 제24항 <다만> 에서 언급한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등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시해

야 한다.

* < p. 33:13- 16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

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

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 한다.

그러나 사잇소리 현상은 된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잇몸[인몸], 물

약[물냑- >물략]처럼 이 덧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뒤의 소리가

이나 이 덧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로 바꾸어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처럼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

8) 표준발음 제27항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할 바를 [할빠를], 올 사람 [올싸람], 잘 자리[잘짜리],
할 도리 [할또리], 할 것[할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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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

리가 된소리로 변하든가,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 초성이 ,

의 경우이거나 , 앞의 말에 상관 없이 뒤의 말이 나 반모음 로 시작

될 때 이 덧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

* < p. 34:16- 21 >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도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이 있다.

셋방 (貰房 ;세방) - > [세빵] 곳간 (庫間 ;고간) - > [고깐]

숫자 (數字 ;수자) - > [수짜] 물가 (物價) - > [물까]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말도 많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잇소리를 넣어 발음해서는 안 된다 .

방법 (方法) 고가(高架) 간단 (簡單)

이에 대한 사항은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즉, 漢字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없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9)

가 (價) : 정가(定價), 단가(單價), 평가 (評價), 대가(對價)

과 (科) : 내과(內科), 외과(外科), 문과 (文科), 국어과 (國語科)

과 (課) : 학생과 (學生課), 교무과 (敎務課), 인사과(人事課)

권 (權) : 인권(人權), 공권(公權), 교권 (敎權), 상권(商權)

댁 (宅) : 삼촌댁 (三寸宅), 고모댁 (姑母宅), 양반댁(兩班宅)

법 (法) : 민법(民法), 문법(文法), 행정법(行政法), 헌법(憲法)

장 (狀) : 상장(賞狀), 고발장 (告發狀), 소환장(召還狀)

적 (的) : 사적(私的), 공적(公的), 단적 (端的), 물적(物的)

9) 한자어의 결합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 을 표기하는 것은 다음
6개의 단어뿐이다 .
곳간(庫間), 셋방 (貰房), 숫자(數字), 찻간 (車間), 툇간(退間), 횟수 (回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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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제3장의 문제점

* < p. 44:26 >

체언의 용법

체언의 용법 외에 다른 관계언이나 용언에는 관계언 용법이나 용

언의 용법이 없어 균형성이 없으므로 관계언과 용언에도 용법항을

넣어야 한다.

* < p. 45:1- 8 >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주어 , 목적어 , 보어, 관형어, 부사

어, 서술어 등으로 기능한다 .

정수는 책을 집에 놓고 그냥 나왔다 .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영국이다 .

정수, 나, 이름은 주어, 책은 목적어, 바보는 보어, 나라는 관형어 ,

집은 부사어 , 영국은 서술어로 쓰였다 . 이러한 문법 기능은 체언 뒤에 결

합되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그러나 이 내용은 체언의 용법이 아니라, 조사의 용법으로 가야 하며,

체언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체언의 용법

(1) 체언의 기능 : 체언은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인다.

① 영수(명사) + 가 왔다 .

② 이것(대명사) + 이 연필이다.

③ 감 하나(수사) + 가 떨어졌다.

(2) 복수표시의 접미사 -들

① 셈의 대상이 되는 명사와 대명사에 -들이 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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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어린이들, 사람들 , 너희들 , 저희들

② 셀 수 없는 명사나 장소 표시의 대명사에는 붙지 않는다 .

* 평화들이 찾아온다.

* 여기들이 놀이터다

* 물들이 흐른다.

다만 ,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들이 문장의 다른 성분에 나타

날 수 있다 .

(너희들은) 빨리 물들 떠오너라 .

어서들 오너라.

③ 수사에는 붙지 않는다.

* 하나들 , 셋들

④ 용언이나 부사에도 붙을 수 있다 .

어서들 오너라 .

우선 앉아들 있어라 .

* < p. 46:16- 18 >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데, 와/과

가 있다.

접속조사는 와/과 외에도 하고, 랑, 며도 있음을 보여야 한다.

(가) 너하고 나하고

(나) 너랑 나랑

(다) 보리며 벼며

그리고 조사의 용법이 없으므로 이를 아래처럼 첨부해야 한다.

조사의 용법

(1) 체언과 조사 : 체언이 문장 가운데에서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표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붙어야 한다 .

예) 사람 (+ 이, 을 , 에게 , 과...) 소(+ 가 , 를, 에게, 와 ...)

(2) 조사의 표기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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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의 표기 :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면 체언의 받침을 이어 적지 않고 분리하여 적는다.

예) 사람은, 사람을 , 사람으로

② 조사의 생략 : 조사는 구어체에서 흔히 생략된다.

예)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니?

나 (는) 밥(을) 먹어 .

(3) 조사 결합의 제약

의존 명사와 일부 자립 명사는 모든 조사와 결합될 수 없고 , 몇몇

한정된 조사와만 결합한다 .

① 의존 명사

지 : 주격만 취한다 . 예) 간 지가 꽤 오래되었다 .

줄 : 목적격 조사 을만 취한다 . 예) 떠난 줄을 알았다 .

바람 : 부사격 조사 에만 취한다. 예) 미는 바람에 넘어졌다.

② 자립 명사

불굴 : 의만을 취한다 예) 불굴의 투지로 싸웠다 .

마찬가지 : 의 , 이다 , 로만 취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썩

었다 .

* < p. 48:2 >

보조용언

보조용언을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본용언에 대한 설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 < p. 48:5- 7 >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 두었다 .

나도 너를 따라가고 싶다 .

여름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아니하다 .

밑줄 그은 두었다 , 싶다, 아니하다는 보조용언으로, 그 앞에 있는 용언

의 뜻을 더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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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처럼 제시하

는 것이 좋다.

두었다는 보조 동사로 이 외에도 버리다, 놓다, 두다, 대다, 오다, 가

다, 쌓다 등이 있다. 그리고 싶다, 아니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이 외에

도 못하다, 있다 등이 있다.

* < p. 48:9 >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본용언이라 한다 .

본용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스스로 자립

하여 쓰여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을 본용언이라 한다. 로 해야

할 것이다.

* < p. 48:27- 49:1 >

종결 어미에는 평서형 어미 , 감탄형 어미 , 의문형 어미 , 명령형 어미 , 청유

형 어미가 있다.

이는 예문을 들어 다음처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가) 영수가 집에 간다 .

(나) 영수가 집에 가는구나

(다) 영수가 집에 가느냐?

(라) 영수야 , 집에 가라 .

(마) 영수야 , 집에 가자 .

(가)는 평서형 어미 , (나)는 감탄형 어미, (다)는 의문형 어미 , (라)는 명

령형 어미 , (마)는 청유형 어미이다.

* < p. 49:13- 17 >

한편 용언 가운데는 활용할 때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

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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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감기에 조심합시다.

잡초를 모두 뽑아 버립시다 .

늦기 전에 어서 학교에 가거라 .

이 책은 꼼꼼이 읽어라 .

위의 예문은 불충분하므로 다음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언 가운데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이를 불규칙 용언이라 하며, 이는 어간이 바뀌는 것 ,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것 등이 있다 .

(가)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감기에 조심합시다 .

(나) 10월인데도 더운 날씨이다.

(다) 늦기 전에 어서 학교에 가거라.

(라) 이 책은 꼼꼼이 읽어라.

(마) 들판에 보리밭 빛깔이 파래.

(바) 누런 곡식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알린다.

불규칙 용언에는 (가 ,나)처럼 어간이 바뀌는 것 , (다 ,라)처럼 어미가 바뀌

는 것 , (마,바)처럼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있다 .

3 .4 . 제4장의 문제점

* < p. 79:24- 26 >

한편, 이어진 문장에서는 연결어미가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문법 제약

이 따른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어서나 -어야에 의해 이어진 문장에서

는 뒷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연결되지 못한다 .

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 하고 한 가지만 제시했으므로 이 외에 더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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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니, -거든, -지만 , -되 등은 뒷절이 의문형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겠느냐?

(2) -자는 시제어미인 -었- , -겠- , -더-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 .

* 그가 찻집에 들어섰자 그녀가 나오기 시작했다.

(3) -거든은 뒷절이 평서형이서는 안 된다 .

* 바람이 그치거든 출항한다 (출항했다)

* < p. 95:26- 96:2 >

그런데 부정문이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다

음 문장은 비록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각 의심, 확인의 뜻을

나타낸다 .

하림이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의심)

하경이가 갔지 않니? (확인)

위의 예문에서 하경이가 갔지 않니?의 문장을 확인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하경이가 갔지 않니?에서 끝을 올리면 부정의 의미이며, 끝을

내릴 때에만 확인의 의미가 된다.

3 .5 . 제7장의 문제점

* < p. 152:22 >

예를 들어 , 형용사 넓다의 경우는 [널따, 널께, 널꼬 , 널씁니다, 널끼, 널

찌]와 ...

위에서 [널씁니다]의 발음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널씀니다]로 고쳐야

한다.

* < p. 156, 학습 활동 도움말 >

1.

(2) [박따 , 발꾸나, 발께, 발끼, 박지, 박씀니다]

> 밝지의 발음은 [박지]가 아니라, [박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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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밥 :따 , 밥 :고, 밥 :께 , 밤 :는 , 밥 :지, 밥 :소]

> 밟고, 밟지, 밟소의 발음은 [밥 :고, 밥 :지, 밥 :소]가 아니라,

[밥 :꼬 , 밥 :찌 , 밥 :쏘]이다 .

(4) 넓다는 모두 로 발음하면 되나, 넓죽하다 , 넓둥글다만 예외로

[넙쭈카다, 넙뚱글다]라고 했다 . 그러나 넓적하다도 [넙쩌카다]로

[넙- ]의 발음이 된다.

3.

(2) 임진란의 발음은 [임진난]이 아니라 , [임 :진난]이다.

이원론의 발음도 [이원논]이 아니라 , [이 :원논]이다.

4 . 부록 : <옛말의 문법 >의 문제점

학교문법에 부록으로 실린 옛말의 문법 10)은 특히 많은 문제점을 드

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그 옛말의 문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

못된 점들을 내용상의 문제점, 잘못 기록된 誤字들, 문장 부호 및 기호

표시의 문제점, 단락 구분의 잘못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4 .1 . 내용상의 문제점

* < p. 205:22,25 >

믈읫 字 모로매 어우러 소리 이 니 <훈민정음 언해>

위의 문장에서 믈읫 은 관형사이다 .

믈읫을 관형사로 보아 모든의 뜻으로 단정짓고 있음이 문제다. 믈

읫>므릇>무릇의 변천 과정으로 알 수 있듯이 부사인 대저(凡)의 뜻으

로 보는 것이 좋다.

10) 부록 옛말의 문법은 1991년(문교부)에 발행된 고등학교 『문법』에도 부록으로
실렸었다. 그러다가 1993년(교육부)에 극히 일부의 문제점이 교정되어 실렸다 . 이
부록에 실린 옛말의 문법에 대한 문제점은 李喆洙 (1993), 朴德裕(1997)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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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210:27- 31 >

(나) 잇다, 잇고, 잇더니 [비교 : 이셔 , 이쇼니, 이시며 ......]

(다) 니거시든, 니거늘 [비교 : 녀(보니), , 녀실 (씨라),......]

위의 예는 개별 어휘의 어간이 바뀌는 것이다. (나)는 이시- 가 자음어미

앞에서 잇- 으로 바뀌었고 , (다)는 녀- 가 거 앞에서 니- 로 교체되었다.

위의 예문 설명에서 (나)는 이시- 가 자음 어미 앞에서 잇- 으로 바

뀐다고 했는데, 모든 子音 어미 앞에서 바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共鳴

子音( , , ) 앞에서는 이시- 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이시며, 이시나, 이시려, 이시나 고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 가 잇- 으로 바뀌는 경우는 자음 중에서도 沮止音(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앞에서이다.

* < p. 211:16- 17 >

- - 은 어간의 끝소리가 , , , 일 때, - - 은 , , 일

때, - - 은 유성음일 때에 각각 나타난다.

위의 문장에서 - - 은 어간의 끝소리가 , , 일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래에서도 - - 은 나타난다. 따라서 - - 은 , , ,

일 때 나타난다고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예로 마 더니 (맞+ +더+

니)를 첨가해야 한다.

* < p. 214:23- 25 >

文殊아 아라라 <석보상절 13,26>

님금하 아 쇼셔 <용비어천가 125장>

독립어 가운데서 特殊性을 띤 것이 있다. 각각 상대방의 신분이 낮을 때

와 높을 때에 쓰인다.

상대방의 신분이 낮을 때에는 -아 , 높을 때에는 -하라고 했지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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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누릿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동동>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 <한림별곡>

舍利弗아 極樂國土애 七寶 모시 잇 니 <阿彌 :7>

* < p. 217:23 >

(이성계) ...... 모딘 도 믈리시니 다 <용비어천가 35장>

위의 예문에서 믈리시니 다의 主體는 太祖 李成桂가 아니라 唐太宗 (李

世民)이다. 이성계가 주체가 되려면 믈리시니 다를 자 시니 다로 고쳐

야 한다. 참고로 <용비어천가 35장> 全文과 그것에 대한 解說을 보이면 다

음과 같다 .

셔 긔벼를 알 나 가샤 모딘 도 믈리시니 다

스 軍馬 이길 믈리조치샤 모딘 도 자 시니 다

<용비어천가 35장>

<解說>

돌궐족이 당나라 서울의 소식을 알고 침입하기에, 唐太宗이 혼자 나아가

시어 악독한 도둑 (돌궐족)을 물리치셨습니다 .11)

나하추 (納哈出)가 동북면에 침입하여 시골의 군마를 이기기에 , 太祖 이

성계가 혼자 나가시어 거짓 도망가는 양 쫓기어 물러나시어 악독한 도둑을

잡으셨습니다 .12)

11) 唐太宗 (李世民)이 그 형제 建成과 元吉을 죽이고 즉위하자, 돌궐족이 당의 서울
이 內亂으로 약한 줄 알고 大軍으로 침입하거늘, 태종이 軍容을 정비하고 單騎로
나아가 위세를 보이니 돌궐이 和解를 청해왔다 .

12) 원나라 丞相 나하추가 洪原 등 東北面을 침범하므로, 공민왕은 이성계를 동북면
兵馬使로 삼아 나하추 무리를 막게 하였다. 이성계는 곳곳에 병사를 伏兵시키고
三軍으로 나누어 中軍을 거느리고 함흥 들판에서 나하추와 만나게 되었다 . 태조
이성계는 혼자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니 적장 세 사람이 달려왔다 . 이에 이성계는
거짓으로 도망가는 양 고삐를 당기어 말을 채찍질하니 적장 세 사람이 쫓아왔다 .
태조는 말고삐를 당기어 오른편으로 빠지니 적장 셋은 미처 말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므로 숨어 있던 복병들이 뒤에서 활을 쏘아 모두 넘어뜨렸다 . 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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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218:6 >

열 어르믈 하 히 노기시니 <용비어천가 30>

위의 예문에서 노기시니는 구티시니의 誤記이다. 참고로 <용비어천

가 30장> 全文과 그 解說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뒤헤는 모딘 도 알 어드 길헤 업던 번게를 하 히 기시니

뒤헤는 모딘 알 기픈 모새 열 어르믈 하 히 구티시니

<解說>

後唐 太祖가 朱全忠에게 속아 성을 넘어 달아날 때 , 뒤에는 포악한 도둑

(주전충의 무리), 앞에는 어두운 길인데,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혀 길을 찾

게 하시도다.

李太祖가 사냥할 때 , 뒤에는 사나운 짐승, 앞에는 깊은 연못인데 , 엷은

얼음을 하늘이 굳게 하시어 피신하게 하시도다.

* < p. 218:15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악장가사, 청산별곡>

드로라를 과거의 표현으로 보았는데 드로라는 듣+오라(감탄형 어

미)로 보는 것이 좋다.

* < p. 221:14 >

스 軍馬 이길 믈리조치샤 모딘 도 믈리시니 다.

<용비어천가 35장>

위의 노래만 가지고는 주어를 찾을 수 없다 . 배경 설화를 고려하면 이

길 의 주어는 원나라 장수 나하추이고, 뒤의 높임의 활용형들은 그 주어

가 이성계이다 .

여 左右軍과 伏兵이 힘을 합쳐 적을 크게 격파하니 나하추는 도저히 당하지 못

할 것을 알고 달아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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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설명에서 이길 의 주어는 나하추가 옳으나, 뒤의 주어

가 李成桂로 될 때에는 믈리시니 다가 아니라 자 시니 다가 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믈리시니 다의 주어는 唐太宗 李世民이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 믈리시니 다를 자 시니 다로 고쳐야 한다.

참고로 <용비어천가 35장> 全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셔 긔벼를 알 나 가샤 모딘 도 믈리시니 다 .

스 軍馬 이길 믈리조치샤 모딘 도 자 시니 다.

4 .2 . 잘못 기록된 誤字들

* < p. 201:14 >

(가) 목소리 , 스승 , 낟[곡식], 눈 , 솝옷 , , 보 옷 , 믈

위의 예문에서 스승은 스 으로 종성이 이 아니라 ㆁ이 되어야 한

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치 닌 스 이오 호 닌 弟子 라 <월인석보 1:9>

* < p. 201:20 >

곶 됴코 , 딮동 , 깊고 , 맞나 며, 깊거다

위의 예문에서 딮동은 딮 의 잘못이다. 동의 은 의 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딮 을 타샤 <월인석보 8:85>

* < p. 201:23 >

업스시니 , 구들,

위의 예문에서 은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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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 고 므를 더니 <석보상절 6:34>

* < p. 201:29 >

눈에, 일 , 을, 죵 , 안아, 담아

위의 예문에서 죵 은 로 고쳐야 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

다.

가시며 子息이며 이며 집안 사 다 眷屬이라 니라 <월인석보

6:4>

* < p. 203:16 >

홑 껏, 여휠 쩌긔, 둡 고

위의 예문에서 홑 껏은 홀 껏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홀 단(單) <七類 :27b > , 홀 독(獨) <七類 :27b >

* < p. 205:7 >

, 이, 기픈, 물 , 은, 믈, 애 , 아니 , 긏, 을

위의 예문은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으로 물은 믈의 잘못된 표기

이다. 즉, 므른에서 믈+은으로 믈이 되어야 한다.

* < p. 205:24,25 >

(1) 엥 올 시 다.

(2) 위의 문장에서 ...... 엥은 감탄사이다.

위의 글에서 엥은 참으로, 아아의 의미인 感歎詞로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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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利佛이 올 시 다. <석보상절 13:47>

* < p. 206:9,26 >

(1) 내 (나 ) ...... 스물여듧 자(字)를 노니 <훈민정음 언해>

(2) 나 , 둘 , ...... 스물 , 셜흔, 마

위의 예문에서 스물은 스믈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二十八 스믈여들비라. <훈민정음 언해>

* < p. 212:1- 2 >

- - 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데, 선어말 어미 -오- 와 결합되면 노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로 바뀐다 .

위의 문장에서 - - 은 +오인 -노- 로 고쳐야 한다.

* < p. 215:21 >

玉女 히 虛공애셔 온가짓 풍류 며 굴근 江이 고 흐르디 아니하

며 ...... 다 侍衛 더라 <월인석보 2:32- 33>

위의 예문에서 풍류는 류의 잘못된 표기이다.

* < p. 216:21 >

힛 마리신뎌 <악학궤범 , 정과정>

위의 힛 마리신뎌 (뭇 사람이 헐뜯던 말이로다)는 힛마러신뎌로

-리를 -러의 오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 < p. 216:23 >

이 리 너희 죵가 <월인석보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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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의 죵가는 가로 고쳐야 한다.

* < p. 217:15 >

比丘 하 부텻 양 보아라 <석보상절 23,13>

위의 예문에서 양 은 의 잘못된 표기이다.

* < p. 219:17 >

하 히 당다 이 피 사 외에 시리라 <월인석보 1,8>

위의 예문에서 당다 는 다 의 잘못이다. 그에 대한 예문은 다

음과 같다.

菩薩 다 이리 나 시리라 <월인석보 2:36>

* < p. 220:15 >

내 ...... 스믈여듧 字를 노니 <훈민정음 언해>

위의 문장에서 노니는 기본형이 다이기에 노니로 고

쳐야 한다.

* < p. 220:21 >

岐王 집 안해 샹녜 보다니

위 예문은 <江南逢李龜年> (七言絶句)의 구절이다. 이 시는 杜甫가 유

랑생활을 한 지 12년 만인 작자 59세(770) 때의 작품으로 當代의 명창

李龜年을 만나 今昔의 감회를 읊은 初刊本13)의 작품이다. 따라서 샹녜

는 녜로 해야 한다.

13) 初刊本 (1481)은 連綴表記이며 중간본에서 쓰이지 않던 , 이 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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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221:14 >

스 軍馬 이길 믈리조치샤 모딘 도 믈리시니 다.

<용비어천가 35장>

스 은 스 의 잘못이다. 스 의 분석은 스 (시골)+

(의)로 된다.

4 .3 문장 부호 및 기호 표시의 문제점

* < p. 207:11- 12 >

또 , , /는,은 ; ,를/ ,을 ; /으로의 쌍은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

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선택된다 .

위의 글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아래 쓰이는 조사를 설명한 것으로

, /는, 은처럼 양성모음/음성모음의 구분이 되지만 , 를/ , 을

은 이러한 성립이 아니다. 따라서 , /를, 을의 형태로 고쳐야 한다.

* < p. 211:7- 8 >

(나)는 계통의 어미가 , 이중 모음의 반모음 , 서술격 조사 아

래에서 후두 유성 마찰음 으로 바뀌었다.

위의 문장에서 반모음 는 로 표기해야 한다.

* < p. 211:25- 26 >

- (으)시- 는 거시늘 , 더시다에서 ...... 한다. - - 는 상대 높임의

쇼셔체의 선어말 어미이다 .

위의 글에서 쇼셔체는 쇼셔체로 작은따옴표( ) 표시를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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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213:1 >

도소 다 . 도소녀는 도 다, 도 녀에서 ......

위의 글에서 도소 다. 도소녀 사이에 온점(.)을 찍었는데, 온점

이 아니라 도소 다, 도소녀처럼 반점(,)을 찍어야 한다.

* < p. 213:6 >

(나) 녀, 니 가 ; 다, 다 ; 가 ; 가(의문형)

위의 예문에서 가와 가는 간접 의문형이기에 그 둘의 관계를

반점(,)으로 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다.

(나) 녀, 니 가 ; 다, 다 ; 가, 가(의문형)

* < p. 218:24 >

聖神이 니 샤도 敬天勤民 샤 더욱 구드시리 다 . <용비 125장>

위의 문장에서 더욱 구드시리 다에 밑줄을 쳤는데, 구드시리 다

에 대한 설명이므로 더욱은 밑줄을 긋지 말아야 한다.

* < p. 220:14- 16 >

나 ...... 百年 한 病에 올로 臺예 올오라 <두시언해 10,35>

내 ...... 스믈여듧 字를 노니 <훈민정음 언해>

내 ...... 이제 分明히 너 려 닐오리라 <석보상절 19,4>

(1) 위의 문장에서 첫번째 문장의 나는 표면상으로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 나그내로 비유된 작자만이 나타난다 . 따라서 나는 괄호의

(나 )로 해야 한다 . 참고로 이 문장에 관련된 杜詩諺解를 보이면 다음

과 같다 .

萬里예 슬허셔 녜 나그내 외요니 百年 한 病에 흐올로 臺

예 올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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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번째 문장인 내 ...... 이제 分明히 너 려 닐오리라 에서 내 다음에

생략된 부호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생략된 부분이 없기에 생략부호인

......를 없애야 한다. 참고로 이 문장에 관련된 석보상절의 원문을 보이

면 다음과 같다.

부톄 니 샤 내 이제 分明히 너 려 닐오리라

* < p. 220:19,21- 22 >

너 ...... 다시 모 안조 端正히 호리라 <몽산법어 언해 2>

나 ...... 岐王 집 안해 샹녜 보다니 <두시언해 16,52>

나 ...... 곳 디 時節에 너 맛보과라 <두시언해 16,52>

두번째와 세번째 예문에서 주어 대명사인 나는 아래의 전문에서 알

듯이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의미상의 주어가 될 뿐이다. 따

라서 나는 (나)와 같이 괄호 안에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이 시의 전

문과 고친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江南逢李龜年>

岐王 집 안해 녜 보다니

崔九의 집 알 몃 디윌 드러뇨

正히 이 江南애 風景이 됴 니

곳 디 時節애 너 맛보과라

<예문>

(나) ...... 岐王 집 안해 녜 보다니

(나) ...... 곳 디 時節애 너 맛보과라

4 .4 . 단락 구분의 잘못

* < p. 211:25- 26 >

가샤(가샤아)에서는 연결 어미 -아가 떨어졌다. 가샴 (가샤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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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 (으)시- 는 거시늘 , 더시다에서 ......한다. - - 는 상대

높임의 쇼셔체의 선어말 어미이다 .

위의 가샤(가샤아) ...... 한다. 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제시된 예문의

설명이다. 그러나 - - 의 어미 설명은 그 다음 예문에서 설명하고 있

기에 새로운 단락으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고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샤(가샤아)에서는 연결 어미 -아가 떨어졌다. 가샴 (가샤옴) 등과

...... 떨어졌다 . - (으)시- 는 거시늘, 더시다에서 ...... 한다 .

- - 는 상대높임의 쇼셔체의 선어말 어미이다 .

* < p. 217:6- 7 >

각각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이다 . 이때에는 두 의문문이 형태상으로 구

별되지 않는다 .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은 쇼셔체에서도 구별된다 .

위의 글에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쇼셔체 구별은 다음에

서 그 예문과 설명을 하고 있기에 새로운 단락으로 잡아야 한다.

각각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이다 . 이때에는 두 의문문이 형태상으로 구

별되지 않는다 .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쇼셔체에서도 구별된다.

* < p. 218:2- 3 >

이들은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 객체란 , 목적어 명사와 부사어 명

사를 포괄한 말이다 .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의 대표적인 것은 라체와

쇼셔체이고 , 이 밖에 반말이 있다.

위의 글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상대 높임법에 대한 예문을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기에 새로운 단락으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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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 객체란 , 목적어 명사와 부사어 명

사를 포괄한 말이다.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의 대표적인 것은 라체와 쇼셔체이고 , 이

밖에 반말이 있다 .

* < p. 222:5- 6 >

위의 문장에서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란이 지적의 의미를 ,

옷은 단독의 의미를, 는 특수의 의미를 각각 표시한다. 중세 국어의 지

시어도 현대 국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의 글에서 중세 국어의 지시어에 대한 예문과 설명이 다음에서 제

시되기에 아래와 같이 새로운 단락으로 처리해야 한다(단락 구분 및 -

표 표시).

위의 문장에서 보조사 - / -는이 대조의 의미를 , -란이 지적의 의미를 ,

-옷은 단독의 의미를 , - 는 특수의 의미를 각각 표시한다.

중세 국어의 지시어도 현대 국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5 . 결론

지금까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체제

면에서나 내용상 잘못된 점을 고찰했다.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보다 수

준 높은 국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아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법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국어의 이해, 국어 사용의 실제 등에 중점을 두어

종전의 문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어의 이해와 사용면의 실제를 강화하여 이야기 , 바른 언어생활 , 표

준어와 맞춤법 등이 새로운 단원으로 설정되다보니 각 단원의 내용이

종전의 내용보다 많이 축소되어 간략하게 언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하게 언급되지 못해,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잘못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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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부록에서는

내용상의 문제점, 誤字, 문장부호 및 기호 표시의 문제, 단락구분의 잘

못 등 문제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예문을 들 때, 전절과

후절의 원문조차 틀린 점이라든지, 그 고사의 주체를 바꾸어 놓은 점 등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잘못되었으며, 받침표기가 ㆁ이어야 할 것을 대

부분 으로 한 점 등 바로잡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았다.

앞으로 문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즉, 종전의 문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킨 점, 일부 중요 내용

을 생략하여 너무 기본적인 지식체계 전달 위주로 한 점, 부족한 부분을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심화학습 등에서 일부 보충하였지만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으며 산만한 점, 내용면에서의 오자 및 발음상의 오기 등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함께 내용이 보다 충분히 검토되어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전시키는데 기저가 될 수 있는 교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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